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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김원재 의원】

1. 폐교 등 국내 자매도시 부지를 활용한 수련시설 확충방안과 관련하여

○ 우리 부천의 인구밀도는 ㎢당 16,074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

높고 공원녹지 조성율도 1인 대비 4.84㎡로 WHO 권고기준인 9㎡는 물론 전

국평균 6.56㎡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 따라 그린벨트 등 

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 어려운 현실이며, 열악

한 시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 등을 매입하여 건립하는 것

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수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

아야 할 때임.

○ 따라서 국내 자매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폐교 등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무상

임대 등의 방법으로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

데 시의 견해는?

2. 조각의 거리 이전과 관련하여

○ 시민들에게 예술적 분위기를 선사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

록 시청 후문 계남큰길 변에 조각의 거리가 조성(2004년)되어 예술적 가치

가 있는 12개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나, 시민 이용이 그리 많지 않는 

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, 중동대로변에서 외곽

순환도로변과 흥천길 변에 5.5㎞의 시민의 강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

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부천의 명소로 가꾸어

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임.

○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각작품을 감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

있도록 함은 물론 더불어 시민의 강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잇도록 조각의 거리

에 설치된 조각작품들을 시민의 강 주변으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? 

   그리고 향후 시민의 강 주변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

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?




